
74�2007｜8

정부, ‘소금과의 전쟁’을 실행에 옮겨야…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격한 산업발전과 경제적인 향상을 겪으면서 식

생활과 생활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주요 사망원인도 감염성 질병

에서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병 형태로 바뀌었다. 고혈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면서 한편으로 만성질병 중 심뇌혈관 질환 혹

은 위암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보고서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

압 비율은 27.9%로 매우 높으며 60 남자는 52.5%, 60 여자는

54.9%로 2사람 중 1사람은 고혈압을 앓고 있고 실제로 고혈압을 가진

사람 수가 지난 5년간 33% 증가했다. 고혈압에는 비만 이외에도 유전

적인 요인, 음주, 식습관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습관

중에서도 높은 나트륨(소금) 섭취가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세계 32개국 10,079명을 상으로 실시한 Intersalt study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1g 미만으로 아주 낮은 브라질의 야노마모 인디언

은 나이가 들어서도 고혈압 발생이 거의 없었으나 하루 소금 섭취량이

9g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고혈압 발생 비율이 11.9%에 이르 다고 보

고했다. 

소금(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트

륨의 생리적 필요량은 하루에 380㎎(소금으로 1g)으로 매우 낮으며 이

러한 양은 조리에 소금을 쓰지 않아도 원래 식품에 함유된 나트륨만 섭

취해도 충분한 양이다. 

그러나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하루에 13.5g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WHO의 1일 소금 권장

량인 5g의 2.7배의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금을 섭취하고 있

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한식의 경우 밥 중심 식사는 생선과 채소가 어우

러지는 저지방 고섬유식 식사로서 비만 예방에는 좋은 식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금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렇듯 소금 섭취가 많고 위암 발생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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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소금 섭취

감량을 위한 캠페인도 없고 가시적인 사업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는 소

금을 우리나라 건강을 위해하는 큰 요인으로

보고‘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소금 섭취

감량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으며, 또

국민 저염 섭취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

로「주요섭취 음식에서의 소금 섭취량 조사」를

시행했으나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어 건강증진

기금 추가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TF팀 운 과

후속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 보건복지부 핵심 정책사업인 국가

비전 2030 건강투자 전략에도 소금 섭취 감량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매스컴에서는 실제로 섭취량이 별로 많지 않

은 것으로 드러난 트랜스지방산과 건강 위해성

이 뚜렷하지 않은 당에 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으나 소금에 해서는 간헐적인

보도만 있는 실정이다. 

트랜스 지방산과 당의 경우 식품의 가공과정

에 부분 첨가되는 것으로서 식품회사만 관리

하면 어느 정도 섭취 감량을 달성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은 부분

이 조리 중에 첨가된 것이며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이 10% 미만으로 각 개인의 가정과

음식점을 상으로 꾸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

지 않으면 힘들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증진기

금 추가확보에 관계없이 국가비전 2030 건강

투자 핵심사업으로 소금섭취 감량사업을 추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72년에는 소금섭취가 14.5g

으로 우리보다 높았으나 국가건강사업의 일환

으로 보건소 양사를 중심으로 한 저염사업을

실시한 결과 1988년에는 11.7g으로 줄어들었

으며 현재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섭취량을 유지

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에서 저염 식생활을 통한 음식문

화개선사업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하겠

으나 전국적인 소금섭취 감량사업에 보건복지

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건

복지부는 2005년에 선포한‘소금과의 전쟁’을

선포로만 끝내지 말고 하루 빨리 실행에 옮겨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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